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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. 뿌리와 유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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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2일 월요일

태어나신 곳은 어떤 동네였나요?

“초량 산비탈 동네였지. 골목이 어찌나 좁은지 어른 둘이 지나가

면 어깨가 닿았어요. 그래도 저녁이면 그 골목이 제일 시끌시끌

했지. 다들 대문 열어 놓고 살았으니까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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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6일 월요일

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?

“말수가 적으셨어. 그런데 새벽마다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났지. 

그 소리 들으면서 잠이 깼어요. 지금도 도마 소리 들으면 어머니 

생각이 나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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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2일 일요일

어린 시절 밥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뭐였어
요?

“겨울에 어머니가 끓여 주던 시래깃국.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

게 맛있었어요. 여섯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으면 국 냄비가 금방 

바닥났지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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